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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가루용 벼의 수분흡수 및 수발아 발생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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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쌀가루 가공용 쌀로 육성된 벼 품종은 일반적으로 수발아 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다수확을 위해 이앙시기가 빨라

지면서 등숙기 온도가 높아진다. 이에 따라 수발아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환경조건에 따라 수발아 발생 양상을 분석하기 

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쌀가루용 벼의 수분흡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벼와 쌀가루용 벼의 발아단계 수분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. 쌀가루용 벼

의 수발아발생 분석은 설갱, 한가루, 전주613호, 전주614호 등 9계통을 시험재료로 하였다. 벼는 포트 이앙 이후 야외에서 재

배하였고, 출수기 조사 이후 등숙기 적산온도 700, 900, 1100℃에서 수발아 발생을 조사하였다. 수발아 검정 조건은 온도 25℃, 

포화습도지속일 2, 4, 6일에서 수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종자의 수분흡수는 일반벼의 경우 시간당 수분함량이 0.53% 증가 하였으나 쌀가루용 벼의 경우 0.78%증가하여 쌀가루용 벼

의 수분흡수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. 쌀가루용 벼에서는 수원542, 한가루는 설갱과 비슷한 수분흡수력을 보였으며 밀양317

는 일반벼인 새누리와 비슷한 수분흡수력을 나타냈다. 등숙기 적산온도에 따른 쌀가루용 벼의 수발아 정도를 분석한 결과, 등

숙초기인 적산온도 700℃에서 포화습도 지속일이 4, 6일에서는 수발아율이 20%를 보였다. 등숙중기인 적산온도 900℃에서 

수발아율 크게 상승하여 포화습도지속일 2일에서도 수발아율이 약 20%를 보였고, 포화습도지속일 4, 6일에서는 수발아율은 

50%이상으로 증가하였다. 등숙후기인 적산온도 1100℃에서 수발아율은 포화습도지속일에 따라 2일은 28%, 4일은 51%, 6

일은 65%를 보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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